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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구 자전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통계 

결과가 발표됐다. 

8일‘사이언스타임즈’에 따르면 지구의 자전과 시간

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단체인 타임앤데

이트(timeanddate.com)는 지난해 28번에 걸쳐 하루 시

간이 평균 하루 시간보다 짧았다고 6일 발표했다.

과학적으로 하루의 길이는 지구가 한 번 자전하는 시

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구 자전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하루의 시간 길이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지구는 매우 정밀하게 움직이는 훌륭한 시간 관리자이

다. 지구는 태양을 기준으로 할 때 8만 6400초마다 한 

번씩 회전한다. 이것이 하루 24시간에 해당하지만 완벽

하지는 않다.

2020년 7월 19일은 가장 짧은 하루였다

1973년 이후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짧은 하루는 

2005년 7월 5일이었다. 지구 자전 시간은 8만 6400

초보다 1.0516밀리초가 적게 걸렸다. 하지만 2020

년 들어 이미 지구는 그 기록을 무려 28번 이상 

갈아치웠다. 28번 중에서 가장 짧은 하루는 

2020년 7월 19일로, 지구가 8만 6400초보다 

1.4602밀리초 빠르게 회전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이렇게 차이 나는 원인

은 매우 복잡하다. 지구 내부 구조의 움직임, 바

다, 대기의 복잡한 운동 같은 다양한 영향 때문

에 끊임없이 변화한다. 특히 달의 영향이 크다. 달

의 중력은 지구 바닷물에 영향을 미쳐 밀물과 썰물

을 일으키면서 지구의 외부 형태를 미세하게 바꾼다. 

약간 찌그러진 지구의 회전속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구의 자전 속도를 관찰하는 과학자들은 2021년에

도 하루가 짧아지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과

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2021년 평균 하루보다 0.05밀

리초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1년 한 해 

동안 원자시계는 총 19밀리초의 시간 지연을 축적할 것

으로 예상된다. 과학자들은 2021년은 수십 년 만에 가

장 짧은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1960년대에 매우 정확한 원자시계가 개발되었을 때, 

원자시계는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하루(mean solar 

day)는 하루에 밀리초(milliseconds) 단위로 변한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 1밀리초는 0.001초이다. 이러한 차이는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들에 대한 지구의 자전을 측정하

고, 평균 태양 일수를 계산하기 위한 수학 공식을 사용

하여 얻는다.

지구 자전이 원자시계의 측정치와 차이가 벌어지면, 지

구 자전과 측정 시간을 일치시키기 위해 과학자들은 마

이너스 혹은 플러스 윤초를 도입한다. 1972년에 윤초

가 도입된 이후, 지구의 자전 속도는 일반적으로 약간 

느려졌다.

지금까지 27번의 윤초가 있었는데 모두 다 플러스 윤

초였다. 플러스 윤초는 시계에 추가시간을 줘서 지구 자

전 속도와 측정 시간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지구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마

이너스 윤초를 도입할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 마이너스 

윤초를 도입하면, 원자시계는 서둘러 회전하는 지구를 

따라잡기 위해 1초를 건너뛰게 될 것이다.

올해 지구 자전 속도도 평균 이상일 듯

그렇다면 지구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어

떻게 알까? 하루 길이의 공식 측정은 1987년

에 설립된‘국제 지구 회전 및 기준 시스템 서

비스(IERS International Earth Rotation and 

Reference Systems Service)’가 담당한다.

하루의 실제 길이를 결정하기 위해 IRS 과

학자들은 매일 고정된 별이 하늘에서 특정한 

위치를 통과하는 정확한 순간을 측정함으로

써 지구의 자전 속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측정

한 시간은 태양 기준 시간의 한 종류인‘만국표

준시(UT Universal Time)’라고 부른다. 

그런 다음 만국표준시는 전 세계 실험실에서 유지

되고 있는 약 200개의 원자시계의 시간을 조

합해서 측정한 국제원자시(IAT International 

Atomic Time)와 비교해서 조정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지구의 평균 자전 속도는 지속적으

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루는 24시간보다 조

금 더 길었다. 그러다가 지구는 최근 들어 다시 빠르게 

돌기 시작했다. 2021년 1월 6일을 기준으로 지난 365일 

동안 하루 평균 길이는 24시간-0.01 밀리초였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빨라졌다

2020년 중반부터 갑자기 빨라진 지구 자전 속도에 따라 하

루가 23시간대로 짧아지면서 만국표준시에서 1초를 빼는 ‘-윤

초’ 가능성도 커졌다. 올해도 지구 자전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shutterstock


